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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한 인심과 자원봉사


16-12-17
미국은 인심과 자원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도  기부와 자원봉사를  가장 많이 하는 주는 매년 유타 주입니다. 실시하는 모든 조사가 매년 확인하는 현상입니다.  단 한 가지 분야에서는 51개 주에서  50위 즉 꼴찌에서 두번째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음식을 모으고 배부하는 부분에서는 네바다 주만이 유타주보다 낮습니다.  그 이유는 유타주는 주민의 60%가 몰몬 교회에 속해 있는데 어려운 가정에 음식을 배부해주는 일은 교회가 담당하기 때문입니다.
유타주에는 음식과 구호품 창고가 도처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자연 재해가 발생하면  가장 먼저 구호 품과 의료 품을 보내기 위하여 구조 품 창고가 항상 대기상태로 있습니다. 몰몬교도들은 세계 어느 곳에 있던지 매월 첫 일요일에는 두 끼를 금식합니다. 그리하여 금식으로 절약되는 금액을 후하게 계산해서 교회에 모읍니다.  그렇게 모아지는 금액은 어려운 사정에 의하여 렌트나 의료비용을 못 내는 가정을 현금으로 지원합니다.  물론 노약자나 임산부 또는 어린이들은 금식을 하지 않습니다.
생활필수품을 각처에 보관하기 위하여 몰몬교도들은 농장, 통조림 공장도 소유하고 있고  생필품을 생산하는 모든 작업도 자원보사자들이 무료로 합니다. 2015년의 통계자료에 의하면 유타주에서 일 년 동안 봉사한 자원봉사자는 844,023 명이었습니다.  주 전체의 인구가 300 만 명인 점을 감안하면 이는 대단한 숫자의 자원봉사자들입니다. 300만 인구는 어린이들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런 자원봉사자는 놀라운 숫자이고 유타주가 당연히 자원 봉사자 1위를 매년 기록하고 있음이 이상할 것 없습니다. 기부금을 내는 액수와 기부자의 비율이 단연 전국 1위인데 물론 그들이 내는 기부금은 교회에 내는 십일조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헌금하는 십일조는 목회자들에게 지불되는 금액이 전혀 없기 때문에 전부 자선사업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배당으로 사용하는 예배당은 전부 현금으로 건축합니다. 그들의 건물에 딸린 부채는 전혀 없습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의 와튼 경영대학교에서 실시한 심리 조사에 의하면 십일조와 자선 자금을 자원해서 많이 내는 유타 주민들은 자기들이 내는 성금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혜택을 본다는 생각에 스스로 풍요로운 느낌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유에스 뉴스지가 자원봉사를 하는 청소년들의 태도와 심리상태를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자원봉사를 하는 청소년들은 심리적으로 큰 혜택을 얻게 된다고 했습니다.  유타주의 청소년들이  비행 소년 소녀가 될 확률이 타주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이상 자원봉사를 발씀드리면서 몰몬 교회를 홍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아니다 하더라도 몰몬교도들이 행하는 방법을 이용하면 어느 단체든지 자선 사업과 공익사업을 한층 더 효과 있게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서 유타 주를 소개 했을 뿐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주는 것이 받는것보다 복이 있다……”는말씀이 있습니다.    끝

